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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tudy proposed strategic orientation, effective and renewable energy supply system and 

the direction targets for stable energy supply and the possibility review of civil and government 

oriented on the basis of a much-discussed 5 major energy in the last five years focusing 

Barney(1991, 1995)’s VRIO(value, rarity, inimitability and organization) analysis model. The 

result, first solar radiation, water, bio energy is desirable a market-based development because 

rarity is low and inimitability is high. Furthermore, ocean, wind energy is desirable government 

lead supply system because rarity is high and inimitability is low. Finally, improving supply 

system from the strategic point of view, it will be available stable energy supply for gearing up 

the crisis of electri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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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11가지 신재생에너지 중 최근 5년간 언론보도를 통해 이슈화된 상위 5가지 핵심 신재생에너지

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고, Barney(1991, 1995)가 말한 자원기반관점(resource based perspective)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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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RIO(value, rarity, inimitability and organization) 분석틀에 초점을 맞춰 안정적인 에너지의 공급과 민‧관주도 가

능성 검토를 목표로 정부의 전략적 방향성 설정 및 효과적인신재생에너지의 공급방식과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 결과, 첫째, 태양광, 수력, 바이오 에너지의 경우에는 희소성이 낮고 모방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부주

도 정책이 아닌 민간발전소를 확대하는 등의 시장원리 확대의 공급방안이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아울러 

해양, 풍력 에너지는 희소성이 높고, 모방가능성이 낮다는 점에서 국가주도형 발전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았다. 현 

상황 및 자연여건을 고려한 전략적 접근에서의 공급방식이 개선되어야 장차 예상되는 전력위기에 대비,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가능할 것이다.

주제어: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공급, 공급방식, 성장동력화, VRIO

Ⅰ. 서론

2000년대에 들어서부터, 기존 화석연료에 대한 여러 문제점이 보다 현실화되고 있다. 기존 석탄, 석

유 등 전통적인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 농경작지 축소가 발생하고 있

으며, 원자력에 따른 방사능 유출에 대한 전 세계적인 직간접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인도 등의 신흥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에 따른 에너지 자원부족 문제는 고유가라는 가격상승을

가속화시키고 있으며, 현재의 에너지 다소비체제 지속 시 매년 세계 GDP의 5∼10% 수준으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기존 에너지원 고갈에 따른 국가적 에너지 안보차원의

새로운 대체 에너지원 확보 및 녹색성장이 미래 성장동력산업의 핵심으로 새로운 국가산업분야로서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게 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의 개발‧보급이 매우 중요하게 되었다(이용석․노도

환, 2009: 790).

이처럼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에너지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나타났으며, 한국도 신재생에너지 산업화를 위해 정책적 지원을 활발히

추진하였다. 2004년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 ‘신재생에너지 원년’을 선언하면서 정부차원에서 화석연료

의 대체 에너지로써 신재생에너지 산업화를 위한 기술개발을 넘어 이용과 보급단계 방식을 제시하였

다. 이후 2008년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는 녹색성장(green growth)을 국가비전으로 선언하고 신재생에

너지를 한국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각종 지원전략 및 계획이 발표 및 추진되었다(진상현․김

성욱, 2011). 하지만 지난 2011년 9월 15일에 발생했던 대규모 정전사태는 우리에게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에 대한 필요성을 재고시켰다. 당초 한전은 최대 전력수요를 6400만Kw로 예상했지만 당시 전력

수요는 6728만Kw로 예상량을 넘어서면서 대규모 정전사태인 ‘블랙아웃(blackout)’이 일어날 뻔 했다.

이러한 전력위기는 전력공급의 예측불가와 예비력 부족이 원인으로 앞으로 이러한 정전현상의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안정적인 신재생에너지의 발전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4년 참여정부 때부터 현재까지 약 10년 동안 추진되어온 신재생에너지 산업전

략이 과연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정책이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김태은, 2011: 306).



신재생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민�관주도 가능성 검토: VRIO분석 틀을 중심으로  41

다시 말해서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산업구조와 국가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정

책은 과연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냉철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진상현․김성욱,

2011: 311). 또한 기존의 중앙집권적 즉, 정부의 독점적인 신재생에너지 공급방식만으로는 안정적인 에

너지 공급이 불투명하다. 따라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과 상용화를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수요와 시

장조성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국가주도 발전 외에도 민간의 투자유도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11가지 신재생에너지 중 최근 5년간 언론보도를 통해 이슈화된 상위 5가

지 핵심 신재생에너지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고, Barney(1991, 1995)가 말한 자원기반관점(resource

based perspective)에서의 VRIO(value, rarity, inimitability and organization) 분석틀에 초점을 맞춰

안정적인 에너지의 공급과 민‧관주도 가능성 검토를 목표로 정부의 전략적 방향성 설정 및 효과적인

신재생에너지의 공급방식과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제2장에서는 신재생에너지의 의

의와 현황, VRIO 분석틀의 유용성과 기존 선행연구의 흐름을 살펴보고, 제3장에서는 본 논문의 분석

틀로 활용되는 VRIO 분석틀을 위해 언론노출 횟수와 잠재력이 높은 5가지 핵심 신재생에너지를 선정

하고 기존 사기업 중심의 VRIO 분석 틀을 연구대상에 맞게 수정한다. 제4장에서는 선정된 핵심에너

지를 VRIO 분석한 뒤, 제5장에서 VRIO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핵심 신재생에너지의 발전전략을 시장

원리확대전략, 국가주도전략 두 가지로 도출한 뒤 이와 관련된 정책적 여러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제

시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제도적 배경

1. 신재생에너지의 의의와 현황

1) 신재생에너지의 의의

신재생에너지(new & renewable energy)는 고갈되지 않으며, 공해를 유발하지 않고 자연에너지의

특성과 활용기술을 이용하여 석탄, 석유, 가스와 같은 화석연료, 원자력과 같은 기존 에너지를 대체하

는 지속가능한 재생 에너지이다(윤천석, 2009: 1).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분류는 「신재생에

너지 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르면, 석유, 석탄, 원자력, 천연가스가 아닌 11개 분야의

에너지로 지정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연료전지, 수소에너지, 석탄액화 및 가스에너지 등 신에너지 3개

분야와 바이오, 수소력, 지력, 태양열, 태양광, 풍력, 해양 및 폐기물 등 8개 분야 재생에너지로 분류된

다(원동아, 2011). 이와 같은 신재생에너지는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는 화석연료 사용이 아니기 때문

에 환경친화적 자원이며 연구기술개발에 의해 확보가능한 자원이라 할 수 있고 특히, 무제한 공급과

재생이 가능한 에너지로 비고갈성 자원이다. 따라서 정부주도의 기술개발과 장기적인 투자 및 보급이



42  한국위기관리논집 제11권 제1호 2015. 1

필요하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부경진, 2008).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2000년대부터 신재생에너지의 필요성은 점차 확대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앞으로도 그 중요성은 점점 강조될 것이다. 이러한 이유는 크게 ⅰ) 화석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 ⅱ) 화석에너지 고갈 및 부족에 따른 대체에너지 확보, ⅲ) 신재생에너지 산업구

축의 경쟁력 확보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기존의 석탄, 석유와 같은 화석에너지 사용은 이산화탄소,

온실가스를 배출함으로써 지구온난화의 문제를 유발하였다. 이러한 화석연료와 달리 태양열, 풍력, 조

력 등의 신재생에너지는 온실가스 배출이 화석연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친환경 연료로 각

광받고 있다(이용석․노도환, 2009: 790). 둘째, 다양한 에너지원을 확보함으로써 국가차원에서는 에너

지 안보를 확보할 수 있다(김태은, 2011). 에너지경제연구원(2010) 자료에 따르면, 인류가 현재 대표적

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원 3가지의 가채연수를 살펴보면, 석탄은 2007년 말 기준으로 118년, 석유와 천

연가스의 경우는 2009년 말 기준으로 100년도 채 남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한계를 가진 석

유와 천연가스 등의 화석연료로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에너지 수요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의 공급량 확보와 보급이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따라서 에너지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새로운 에너지원 확보 및 개발 필요성은 선택이 아닌 필수인 중요한 시

점이라고 볼 수 있다(이용석․노도환, 2009: 813). EU의 경우 역시 에너지 50% 이상을 수입하여 전체

에너지 소비를 맞추고 있으며, 수입에너지 대부분이 화석연료이다. 화석연료 고갈로 인한 공급축소,

가격폭등과 같은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통한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급원의 다

양성 확보는 그만큼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급을 위한 신재생

에너지는 미래 에너지 공급원으로 주목받게 되면서 관련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지속적 경제발전이 가

능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국가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각광받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특성상 기술적

자원으로 연구개발에 의한 주된 확보가 가능하며 환경친화적 자원으로 무제한 공급 뿐만 아니라 재생

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비고갈성 자원으로 획기적이다(박중구, 2009). 따라서 신재생에너지는 공공미래

에너지로써 국가차원에서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정부주도의 적극적인 기술개발과 보급이 뒷따라

야 할 사업으로 전망되어지고 있다. 이처럼 신재생에너지의 필요성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신재생에

너지 산업은 아직 초기단계로써 정부의 지원은 필수적인 상황이다(김태은, 2011).

2) 신재생에너지의 현황

이러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으로 인해 세계 각국은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과 상용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수단(policy tools)으로 투자를 늘리고 있다. 현재 수행되고

있는 정책수단은 크게 2가지로 투자지원(investment support)으로써의 직접적인 자금보조와 운영지원

(operating support)으로써의 전력생산에 대한 세제지원과 가격보조제도로 구분할 수 있다(European

Commission, 2008). 먼저 투자지원(investment support)으로써의 직접적인 자금보조의 경우, 대표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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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핀란드는 풍력 개발에 한해 500억 유로를 투자하고 있으며, 2010년 대비 향후 5년 후, 정부투자액

을 2배 증가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미국은 ‘미국의 미래기술’로써 신재생에너지에 2010년까지 54

억 달러를 투자지원하고 에너지 소비량의 10%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고자 노력하였다(CEC, 2007).

우리나라 정부 역시 새로운 에너지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상용화를 위해 1987년부터 본격적인 신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시작하였다. 정부는 1987년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을 제정한 이후, 1997

년에 ‘에너지기술개발 10개년 계획(1997-2006)’을 수립하였고, 2003년 12월에는 ‘제2차 신재생에너지기

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2003-2012)’을 수립하여 개발사업을 추진하였다. 이때부터 국제 표준

화 지원, 신재생에너지 공공의무화, 전문기업제도 도입, 관련 대학 및 연구센터 지정, 인력양성 강화

등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는 그동안의 기술개발 및 보급 중심의 기본계획에서

신성장 동력으로서의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을 위한 ‘제3차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

본계획(2009-2030)’을 수립하였다. 에너지관리공단(2010)에 의하면, 당시 이명박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시장 확대를 위한 보급목표로 1차 에너지대비 신재생에너지 비중으로 2007년 2.4%, 2015년 4.3%에서

2020년 6.1%, 2030년 11.0%로 제시하고 있다. 발전량 역시 총 전력생산 중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치

지하는 비율을 2030년까지 7.7%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기술개발투자비 11.5조원, 보

급투자비 99.9조원으로 구성하여 2030년까지 누적 총 투자비 111.4조를 투자한다. 이중 정부의 투자비

는 총 39.2조원(2030년 기준)으로 기술개발투자비는 7.2조원, 보조투자비는 32조원을 지원하기로 발표

하였다.

<표 1>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투자현황

(단위: 억원)

사업명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1326 2079 2445 2520 3125 2306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1541 1431 1637 1202 1290 1340

발전차액지원 270 513 1492 3318 3950 3950

보급융자 1213 1303 1303 740 918 713

합계 4350 5326 6877 7958 9283 8309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12).

다음으로 운영지원(operating support)으로써의 전력생산에 대한 세제지원과 가격보조제도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세제지원제도는 지정된 수입품목에 대해 관세를 65/100 경감해주고,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금액 10/100을 과세연도의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해주고 있다. 또한 가격보조제도는 발전차

액지원제도(feed-in tariff: FIT)가 대표적이다. 발전차액지원제도의 경우, 투자유인을 위한 제도로 신

재생에너지에 대해 기준가격 설정 및 정부가 전력산업기금에서 전력거래가격과의 차액을 15년-20년간

지원하는 제도이다(Caton & Linden, 2010: 7; 김태은, 2011: 309). 실제로 이 제도를 시행한 후 신재생

에너지를 공급하려는 희망자는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지식경제부는 공공영역에서 주도적인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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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을 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의무화제도를 도입하여 실시 중이고 신재생에너지의 공급확대를 추진하

기 위해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들과 RPA(신재생에너지개발공급협약)을 맺고 있다. 이처럼 정부는 신재

생에너지를 보급‧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확보를 위한 투자노력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에 비해 신재

생에너지 공급률은 현저히 낮다(김형진, 2008).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은 2006년 기준 2.24%(대

수력 포함)로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결과의 이유는 지식경제부(2008)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2007년 신재생에너지원별 공급비중의 분포에 있어서 폐기물이 약 77%로 가장 놓고, 다

음으로 수력 14%, 바이오 6.6%, 기타 2.5%의 비중으로 나타났는데, 이중 태양광 0.3%, 태양열 0.5%에

불과하고 연료전지 0.03%, 풍력 1.4%, 지역 0.2%의 비중이다. 이처럼 한국은 신재생에너지 중에서도

특히 폐기물에 대한 의존도가 가장 높으며, 태양광, 풍력 순으로 나타나 구조적으로 자연재생 에너지

원의 비중이 낮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표 2> 주요국가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율(2006년 기준)

(단위: %)

구분 한국 덴마크 프랑스 미국 독일 일본

공급율 2.24 14.6 6.3 4.5 4.3 3.4

※ 자료: 윤형진(2008).

이러한 배경을 살펴볼 때, 미래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와 발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다른 선진국에 비해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시기가 상대

적으로 짧고 공급율이 부족하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별 자원기반관점(resource based

perspective)에서의 보다 효율적인 신재생에너지 공급방식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2. VRIO 분석의 유용성

개별기업이 각각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다르다는 점에서 기업의 자원과 능력에 따라 경쟁우위가 달

라질 수 있다는 자원기반이론 관점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Wernerfelt(1984)에 따르면, 자원기반이론

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경쟁우위의 원천으로 보기 때문에 자원의 보유정도에 따라 경쟁우위의

위상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강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기업자산을 개념화하고 특성을 분

석한 보유자산의 영향력은 자원기반이론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자원기반이론에서의 자원은 기업의 생존을 위한 전략고안 및 실행하는 데에 이용하는 기업통제 하

의 유‧무형 자산으로 정의된다. 구체적으로 신형덕(2010)에 따르면 자원의 종류는 ⅰ) 재무자원, ⅱ)

실물자원, ⅲ) 인적자원 그리고 ⅳ) 조직자원으로 구분되어지고 있다. 재무자원은 모든 종류의 자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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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특정전략의 고안 및 실행에 이용되며, 실물자원은 기업의 모든 실물적 기술을 뜻한다. 실물자원에

는 지역적 입지, 공장과 설비, 원재료 접근 등이 포함되며 인적자원은 경영자와 직원들의 관계, 경험,

교육, 경험, 판단, 지능 그리고 직관을 포함한다. 인적자원이 개인의 특성을 의미하는 반면, 조직자원

은 집단의 특성을 뜻한다. 조직자원은 보고, 조정‧통제, 보상 등으로 이루어지며 기업의 조직문화와

평판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자원기반이론은 자원 비유동성(resource immobility)과 자원 상이성(resource heterogeneity)

이라는 2 가지 가정을 전제로 한다. 먼저, 자원 비유동성(resource immobility) 가정은 자원은 기업․

지역 간에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Barney, 1995). 둘째, 자원 상이성

(resource heterogeneity) 가정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의 종류와 정도는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

(Barney, 1991). 이 두 가지 가정은 기업의 능력 차이를 가져오는데, 이를 개념화한 것이 VRIO 모형

이다(신형덕, 2010).

본래 자원기반이론에서 기업의 경쟁우위는 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자산에 달려있으며, 개별

기업의 경쟁우위를 가져올 수 있는 자원‧자산의 구체적 특성을 가치(value), 희소성(rarity), 모방가능

성(inimitability), 조직(organization)으로 정의하고 있다(Barney, 1995). 즉, 가치(value)는 기업의 원가

절감과 시장점유율 향상, 매출증대 등 경영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하고 희소성(rarity)

은 자원 및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많지 않음을 뜻한다. 모방가능성(inimitability)은 개별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원과 능력을 이들 자원이 없는 다른 기업에서 쉽게 따라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가치,

희소성, 모방가능성의 특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조직수준의 정책과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이를 조직(organization)의 특성으로 본다.

Barney(1991)에 제시한 VRIO 관점에 따르면, 한 기업에게 있어서 어떤 자원이 사업의 기회를 증가

시키거나 위협을 낮춘다면 이 자원은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만약 이 자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2개 이상이라 가정한다면, 이들 기업들간의 경쟁력은 같아진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이 자원을

가지지 못한 기업은 경쟁열위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기업 자원의 희소성 경우 역시 희소성

있는 자원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하나인지, 소수인지, 대부분의 기업인지에 따려 여러 형태로 구분

할 수 있을 것이다(Baney, 1991). 하지만 앞의 두가지 경우를 희소성을 띄고 있다고 설명할 수 있다.

모방가능성은 이 자원이 다른 기업이 쉽게 모방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현실에서는 경쟁기업에 대

한 벤치마킹 또는 모방이 치열하게 발생하고 있다. VRIO 모형의 경영우위 관점에서 기업자원의 모방

가능성 역시 대단히 중요한 요소이다. 자원의 가치와 희소성 두 가지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기업의 모방가능이 높은 경우에는 임시적인 경쟁우위를, 모방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는

지속적 경쟁우위를 가진다고 보고 있다. VRIO 모형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들이 경쟁우위를 창

출하기 위해서는 기업 단독의 역할보다는 기업들간․자원들간의 결합이 이루어지고 상호연결되어 공

헌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현실적이고 유용한 분석기법이다(Cockburn, et. al.,

2000). 특히,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라는 기업목적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자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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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ney(1991)가 말하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다 현실적으로 접근하고 그 흐름을 시각적으로

일목요연하게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표 3> VRIO 모형과 경쟁적 시사점

자원이나 

능력이 가치 

있는가?

자원이나 

능력이 

희소한가?

자원이나 

능력이 

모방하기 

힘든가?

자원이나 

능력이 

조직에서 

이용되는가?

경쟁적 시사점 강점․약점

X - - X 경쟁열위 약점

○ X -

↕

경쟁등위 강점

○ ○ X 임시적 경쟁우위
강점이자 

기업특유의 역량

○ ○ ○ ○ 지속적 경쟁우위

강점이자 

지속가능한 

기업특유의 역량

※ 자료: 신형덕(2010) 재구성.

결국 VRIO 모형은 유효한 기업의 각종 자원결합 뿐만 아니라 이들의 전략적 사고, 의사결정 방식

등 중요성과 유효성까지 확장하여 분석하는데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다(김정포․고경일, 2009). 이러

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5가지 신재생 핵심에너지를 통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과 성장 동력화를

VRIO(value, rarity, inimitability and organization) 분석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3. 선행연구와 새로운 연구의 필요성

1) 기존연구 동향: 에너지 위기에 대한 대안으로의 신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국가적 필요성과 함께 관심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신재생에너지

와 관련된 연구들은 효율적인 활용방안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 대부분이었다. 신재생에너지와 관련

된 기존의 선행연구는 크게 (ⅰ)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에 대한 보급현황, (ⅱ) 개발 이후 산업의 경

제적 파급효과분석 또는 경제성 평가로 구분할 수 있다(배위섭, 1998; 김진오, 1999; 고상혁․정범진,

2006; 배정환 외, 2007; 조용권, 2007; Rickerson, et. al., 2007; 양용석, 2007; 이용석․노도환, 2009;

Delmas, et. al., 2009).

먼저,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보급현황과 관련된 연구는 배위섭(1998), 김진오(1999), 조용권(2007)

등이 있다. 배위섭(1998)은 1970년대 이후부터 대체 에너지 개발에 관한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사업이

실시되었으나, 여전히 대체 에너지 연구시설인 정부기관 및 연구소, 대학 등의 장기적이고 충분한 자

금지원, 전문가 부족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대체 에너지에 관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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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김진오(1999)는 신재생에너지에 관해서 산업화 과정에서

부산물로 발생하고 있는 엄청난 양의 미활용 에너지원의 기술개발을 주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기술

개발을 통한 에너지원으로 충분히 활용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에너지 생산 이후의 잔여물

로 인식되고 있는 점에 문제를 제기하며 임의방출되거나 이용기피․폐기되고있는 미활용 에너지원 또

는 부산물을 새로운 대체에너지원으로 제기하고 있다. 또한 조용권(2007)은 국내외 풍력발전에 관한

발전단가, 풍력발전의 시장과 산업구조, 국가별 설치현황, 업계동향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향후

풍력발전의 대용량화 기술 이슈가 크다는 점에서 풍력발전설비의 수출을 통한 산업화 육성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다음으로 신재생에너지 개발산업의 경제적 평가 및 파급효과에 관한 연구는 고상혁․정범진(2006),

배정환 외(2007), Delmas, et. al.(2009), Rickerson, et. al.(2007), 양용석(2007), 이용석․노도환(2009)

등이 있다. 고상혁․정범진(2006)에 따르면, 그동안 국내 원자력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관하여 사전

에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토없이 이루어졌다고 보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양

한 시나리오별로 에너지 정책에 관한 전력단가를 계산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분석결과, 신재생

에너지 발전비율이 증가할수록 전력단가는 높아졌으며 원자력 발전비율은 증가할수록 오히려 전력단

가는 낮아졌다. 배정환(2007)에 따르면, 지역별 신재생에너지 자원의 실태와, 투자수요 현황으로 인한

파급효과와 편익을 추정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경제적 평가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있어서의 경

제성 확립을 위한 지속적이고 지자체 우선의 지원 그리고 낙후지역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사업도입으

로 경제성장 유도 및 지역 특성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Delmas, et. al.(2009)는 1998

년부터 2001년 기간동안의 미국 128개 전력회사를 대상으로 전력산업의 탈규제가 운영 효율성에 미치

는 영향을 보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상대적으로 타 지역에 비해 규제가 약한 지역에 입지한 전력산

업의 효율성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오히려 신재생에너지 생산과 제공에는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ickerson, et. al.(2007)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있어서

유럽과 미국지역의 재정정책에 따른 효과성을 살펴봤다. 연구결과,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채택한 유럽은

주정부 수준에서 의무할당제도(renewable portfolio standard: RPS)를 채택한 미국에 비해 신재생에너

지 보급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졌다. 이에 비용효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시장 성장과 나아가 고용

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양용석(2007)은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장기적인 추진 및 보급을 위해 경제성 확보를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기술 집약형 에너지원을

보급․지원해야하며, 발전차액지원제도를 통한 안정적인 운영, 적용대상 확대, 전력산업기반기급을 활

용한 예산지원체제의 개편 등을 주장하였다. 이용석․노도환(2009)은 정부가 지금까지 추진해 온 신재

생에너지사업이 기술개발․성과관리․확산 측면에서 소기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사업화의 계량적․거시 경제적 효과

분석을 위하여 산업의 생산증대, 부가가치 향상 효과 등을 ‘에너지원별 비용․편익분석 모형’을 활용

하여 예측하였다. 연구결과,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에 대한 R&D 총투자는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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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민간투자와 정부지원금 모두 영향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과 사업화 추

진에 있어서 정부지원정책은 당연히 중요하되 민간영역의 적극적인 참여와 투자가 사업성공의 관건이

라는 점을 시사점으로 제기하고 있다.

이렇듯 지금까지 수행된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특정 에너지의 공급능력(ability to

supply) 향상을 위한 대책에 중점을 두고 있어(이용석․노도환, 2009: 788),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에

따른 사업의 능력증대나 사업화 측면의 심층적인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라고 판단된다. 여전히

신재생에너지원별 공급과 수급에 있어서의 단일 사업의 효율성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다(이용석․노

도환, 2009: 793).

2) 새로운 연구의 필요성

지금까지 신재생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과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면에서 연구들이 일부 수행되어 신

재생에너지가 어느 정도 보급되었고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얼마나 많은 효과를 갖는지에 대해 매우 의

미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크게 2가지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첫째, 단순히 신재생에너지 산업정책

의 성과와 경제적 파급효과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업의 자원결합과

이러한 자원을 결정짓는 전략적 사고가 부족하다(김정포․고경일, 2010: 125). 즉, 신재생에너지 공급

에 관한 시스템 다이내믹스 사고가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Zahra, et. al., 2003). 신재생에너지 관련

자원조합과 활용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전략적 사고가 기본적으로 수행되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

존 연구에서 이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둘째, 신재생에너지 자원들의 효율적인 결합은 관련 기업

의 성과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들은 다양한 지식기반자원을 결합된 형

태로 인식하여 연구에 반영하지 않고 이들 자원들을 단독으로 연구에 이용하였다(Zahra, et. al., 2003).

이처럼 신재생에너지의 상용화 추진, 기술개발 확대에 따른 경제성 증대에 관한 심층연구는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정부차원에서의 많은 공적자급의 투입이 필요한 신재생에너

지의 산업화에 있어서 해당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기반자원의 조합을 결정하고 이의 활용가능

성에 관한 전략적 사고를 VRIO 분석틀을 통해 논의하고자 한다.

Ⅲ. 연구 설계

1. 분석방법 및 모형

1) 분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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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신재생에너지 산업화를 위한 관련 기업의 자원조합을 가능하게 하는 전략적 사고를

Barney(1991), Barney(1995)의 분석틀이 되는 VRIO 기법을 기반으로 하였다. 선술한 바와 같이 VRIO

분석틀은 기업의 자원기반관점(resource based perspective)을 토대로 기업 내부를 분석하는 모델로

자원기반관점은 기업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다른 기업에 비해 경쟁우위를 갖추

어야 한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VRIO 분석틀은 기업의 어떤 자원이 다른 기업에 비해 경쟁우위를 갖

추었는지 판단하기 위한 네 가지 질문으로 구성되는데, 이는 다음 <표 4>와 같이 각각 기업 자원의

가치(value), 희소성(rarity), 모방가능성(imitability) 그리고 조직(organization)에 관한 물음이다

(Barney, 1991; Barney, 1995; 권구혁․신진교, 2000).

<표 4> VRIO 분석의 네 가지 질문 

구분 질문 내용

V 가치
어느 자원이 그것을 소유한 기업으로 하여금 환경적 기회를 이용하거나 환경적 위협을 중화

시키도록 하는가?

R 희소성 어느 자원이 소수의 기업에 의해서만 소유되고 있는가?

I
모방

가능성

어느 자원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기업이 그 자원을 획득하거나 개발하는 데에 있어서 원가 

열위를 가지는가? 

O 조직
어느 기업의 정책과 과정들이 그 기업을 소유한 가치 있고 희소하며 모방하기 힘든 자원을 

이용하기 위해 조직되어 있는가?

※ 자료: 권구혁․신진교(2000).

가장 먼저, 가치(value)에 대한 질문을 통해 기업은 소유한 자원이 기업이 처한 환경위협과 외부기

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를 판단한다. 대부분의 기업자원은 가치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으

며 기업자원의 가치는 기업이윤창출의 원천이므로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희

소성(rarity)에 대한 질문은 가치 있다고 판단된 자원을 다른 경쟁 기업들이 소유하고 있는지를 판단

한다. 다수의 경쟁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자원은 경쟁등위만을 창출할 뿐 경쟁우위를 창출할 수 없다.

모방가능성(imitability)에 대한 질문은 상대적으로 자원이 부족한 기업이 해당자원을 개발하거나 모방

하는 데 얼마만큼의 원가열위를 가지는지 판단한다. 가치와 희소성을 모두 갖추고 있어도 모방이 쉽

다면 임시적 경쟁 우위만을 창출할 뿐 장기적 경쟁 우위를 창출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조직

(organization)에 대한 질문은 기업조직의 보고 구조, 경영 통제 시스템, 보상 정책 등이 자원을 최대

한으로 활용하기 위해 조직되었는지를 판단한다. 가치, 희소성, 모방가능성에 있어 우수한 자원이라

하더라도 조직 구조에 따라 경쟁우위를 창출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

2) 분석모형

본 연구는 VRIO 분석틀의 연구논의에 기초하여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과 민‧관주도 가능성 검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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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로 효과적인 신재생에너지의 공급방식과 발전방향을 논의하는데 목적이 있다. 자원기반관점

(resource based perspective)에서의 VRIO 분석은 기업 자원(resource)과 능력(capability)을 평가하는

모형으로 경쟁우위의 원천으로서 자원의 특성을 가치(value), 희소성(rarity), 모방가능성(imitability),

조직(organization)으로 정의하고 있다(Barney, 1991; Barney, 1995). 따라서 국가 전체의 안정적 에너

지 수급을 위해 신재생에너지별로 자원을 고려한 국가주도형 방식과 시장원리 확대의 공급방식 중 보

다 적합한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적용하는데 본 연구는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기존에 Barney(1991)가

제시한 VRIO 분석 알고리즘은 <그림 1>와 같다.

<그림 1> VRIO모형의 알고리즘화1)

본 연구의 목적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참가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인 5개 발전소(한국남

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동서발전)와 한국수력원자력을 포함한 여섯

가지 발전소의 경제적 가치창출이 아닌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을 위한 신재생에너지의 성장동력화 방

안을 공급방식에 초점을 맞춰 모색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Barney(1991)가 제시한 VRIO 분석틀

에서 경쟁우위가 “어떤 기업이 다른 경쟁 기업과 비교하여 경제적 가치를 더 창출하는 상태”라고 정

의되었던 것을 본 연구에서는 신재생에너지의 안정적인 수급과 성장 동력화라는 목적에 맞게 전략도

1) : 자원 : VRIO 질문 : 자원의 성질 : 보완처리 : 결론(발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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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의 방향으로 수정하였다.

이러한 목적에 맞춰 변형된 VRIO 분석틀의 질문은 다음 4가지이다. (ⅰ) 최근 5년간 이슈화된 다

섯 가지 신재생에너지가 가치를 가지는가?, (ⅱ) 그 신재생에너지들이 희소성을 가지고 있는가?, (ⅲ)

모방가능성을 가지고 있는가?, (ⅳ) 신재생에너지를 개발·발전하는데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 발전소가

잘 조직되어 있으며, 최적화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가? 또한 4가지 연구 질문을 통해 수정된 VRIO

분석 알고리즘은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수정된 VRIO 모형

2. 분석대상

본 논문은 주요 11가지 신재생에너지 중 가장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신재생에너지를 연

구대상으로 파악하기 위해, 에너지명을 키워드로 하여 언론언급 횟수를 기준으로 5개 ‘핵심 신재생에

너지’를 선정하였다. 최근 5년(2007. 11. 17-2012. 11. 17)동안 자료의 일관성을 위해 조사는 네이버 뉴

스(http://news.naver.com/) 검색기능만을 통해 도출된 전체 지식 검색량을 기초로 하였다. 즉, 언론에

노출된 횟수를 의미한다. 그 결과, <표 5>와 같이 11가지 신재생에너지 중 많이 언급된 신재생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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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태양광, 풍력, 수력, 해양, 바이오 에너지의 순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에서는 이 다섯 가지 에너지

를 ‘핵심 에너지’라고 정의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태양광 에너지는 최근 5년 동안 134,623건

(30.48%)의 관련 지식이 검색되어 전체 신재생에너지 관련 지식 검색량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풍력과 해양에너지가 각각 65,500건(14.83%), 51,850(11.74%)건으로 그 뒤

를 잇고 있다. 다음으로 수력, 바이오에너지가 각각 47,369건(10.72%), 45,981건(10.41%)의 비중을 차지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신재생에너지 언론 언급 횟수

신재생에너지 총 검색 결과 최근 5년 검색 결과

태양열 28,353 23,218

태양광 142,858 134,623

바이오 54,580 45,981

풍력 74,618 65,500

수력 59,964 47,369

지열 19,542 17,412

해양 59,028 51,850

폐기물 24,975 19,758

연료전지 35,868 27,140

석탄 액화 / 석탄 가스화 3,298 / 2,387 2,523 / 2,127

수소 5,925 4,056

※ 자료: 네이버 뉴스 검색(2012. 11. 17).

Ⅳ. 분석 결과

1. 태양광 에너지

태양광 에너지는 태양의 복사광선을 흡수 및 열에너지로 변환시켜 산업공정열, 열발전, 건물의 냉난

방 등에 활용하는 무공해, 무한정의 청정에너지이다(이강후, 2009: 127). 태양광에너지는 계속 사용해

도 고갈되지 않는 영구적이고 환경오염 없는 무공해 에너지원으로써 재생에너지의 근원이다(Carrion,

et. al., 2008). 따라서 가장 큰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이라는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희소성 차원에서 살펴보면 태양광 에너지 발전시설은 규모와 지역에 관계없이 설치할 수 있

기 때문에 유지와 보수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김승윤, 2008). 또한 태양광 기술은 태양의 빛에너

지로 전기를 생산하는 무공해 발전 기술로써 규모에 따른 경제성 손실도 적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

태양광 에너지는 희소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기존의 VRIO 모형은 희소성을 가지고 있

지 않은 에너지원은 경쟁우위를 창출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경쟁등위 에너지원으로 분류하고 새로운

에너지원을 탐색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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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태양광 에너지를 버리고 다른 에너지원을 탐색한다면 그에 따르는 기회비용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첫째,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받는 에너지 양은 전 인류의 에너지 소비량의 약 1

만배에 달하기 때문이다(윤천석, 2009). 태양광 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한다면 전 세계가 필요한 에너지

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양인 것이다. 둘째, 태양광 에너지는 현재까지의 계속된 연구개발로 인하여

상당히 높은 효율을 보이고 있어 미래의 인간과 생태계를 위해 지속적인 활용개발이 요구되는 자원으

로 저비용에 의한 고효율의 에너지 자원이기 때문이다(Carrion, et. al., 2008). 이렇게 간접적으로 이용

해오던 태양광 에너지를 보다 효율적이고 직접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지속적인 연구 및 투자가 필요하

다. 또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비용절감 잠재력이 높아 부품의 산업화가 가능하다. 따라서 희

소성이 적은 에너지원은 시장원리를 확대하여 공기업과 민간 기업이 함께 발전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설정했다.

<그림 3> 태양광 에너지의 수정 VRIO 모형 분석결과

2. 풍력 에너지

풍력 에너지는 바람에너지를 전기로 변환시키는 발전기술이다. 풍력발전은 건설기간이 짧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신재생에너지원 중 경제성이 가장 높아 유럽에서는 일찍이 풍력발전 산업이 발전하였으며,

최근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에서도 적극적인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윤천석, 2009). 우리나라

정부는 ‘제2차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 및 이용 보급 계획’에서 2011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량

의 25%인 5.2TWh를 풍력에 의해 공급하기로 발표하였다(김광호․최항철, 2001). 그만큼 우리나라 신

재생에너지 보급의 성공은 풍력에너지 발전 보급량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풍력에너지

의 가치는 높게 평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력에너지는 지리적으로 바람이 많이 부는 곳을 선정해야하는 입지선정의 제약

때문에 희소성 또한 높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지리적으로 바람이 많이 불고 삼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풍력에너지를 활용하기에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 또 풍력에너지는 초기설비투자

에 높은 비용이 발생하므로 모방가능성이 낮아 이를 개발할 발전소의 조직구조에만 문제가 없다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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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원은 국가주도형으로 발전시켜 보다 높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 판단된다.

<그림 4> 풍력 에너지의 수정 VRIO 모형 분석결과

3. 해양 에너지

해양 에너지2)는 해양의 해류·파도·조수·온도차 등을 변환시켜 열 또는 전기를 생산하는 기술이다

(홍기용․현범수, 2010). 해양 에너지는 자원이 풍부하며 공해발생 물질이 전혀 없기 때문에 자원의

다각적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가치가 크다고 볼 수 있다. 해양에너지가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생

산이 아직까지 활발하지 못하고 미비하다는 점에서 희소성이 높다고 평가된다. 그리고 발전에 필요한

지형적 제약과 발전과 에너지 수요처가 근거리 내에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에너지 확보가 불안정하다

고 볼 수 있다. 또한 초기설비투자비용도 매우 높아 모방가능성도 낮음으로써 해양에너지를 개발할

발전소에만 문제가 없다면 국가주도형 발전 에너지원으로써 보다 높은 가치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

2) 지구표면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해양은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태양집열기이다(홍기용․현범수, 2010). 태양

열은 심층수보다 표층수를 더 가열하기 때문에 이러한 온도차이로 열에너지가 생산되며 이렇게 획득한 열로

동력을 생산할 수 있다(윤천석, 2010: 230).



신재생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민�관주도 가능성 검토: VRIO분석 틀을 중심으로  55

<그림 5> 해양 에너지의 수정 VRIO 모형 분석결과

4. 수력 에너지

수력 에너지는 풍부한 부존자원인 물을 이용하며 물의 유동 및 위치에너지를 이용하여 발전시켜 얻

는 에너지로써 적합한 입지선정 및 확보만 가능하다면 지역개발은 물론 경제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에너지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이강후, 2009: 293-294). 하지만 수력에너지 생산을 위해서는

지역낙차가 큰 수력발전 입지가 필요하여 환경적 장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산지지형이

많아 개발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특별한 기술이 요구되지 않고 영구적 에너지원으로

써 높은 가치를 가지기 때문에 우리나라에게 있어 그만큼 희소성은 낮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에너

지관리공단(2010)에 따르면, 2005년 이전까지 소수력과 수력을 구분하였지만 그 이후 두 개념을 일원

화하면서 희소성은 더 낮아졌다. 최근에는 연구개발에 따른 비용이 절감되고 송전선로의 확장과 설비

증가가 용이해 모방가능성은 높아졌다(이종수, 2009). 실제로 민간주도로 수력 에너지산업을 반영구적

이고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 개발 공익사업으로 인식하여 개발참여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수력에너

지 또한 낮은 희소성과 높은 모방가능성 때문에 경쟁등위에 위치하게 되므로 태양광에너지와 마찬가

지로 시장원리를 확대해 발전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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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수력 에너지의 수정 VRIO모형 분석결과

5. 바이오 에너지

바이오 에너지는 유기성 생물체를 총칭하는 바이오매스(biomass)를 직간접(생·화학적, 물리적) 변환

과정을 통해 가스, 액체, 고체연료, 전기·열에너지 형태로 이용하는 생화학‧연소공학 등을 말한다(구본

철, 2011). European Commission(2008)에 따르면 전 세계 바이오 에너지의 생산 잠재량은 에너지 전

체 소비량의 30%를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석유고갈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바이

오에너지가 각광받고 있는 이유는 첫 번째로 다른 신재생에너지와 달리 생체 내에 저장되어 있는 화

학에너지를 에너지원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기존 화석연료인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과 동일한 형태

로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둘째, 원료 또한 하수쓰레기, 축산폐수, 음식물쓰레기 등의 유기성 폐기

물과 폐목재, 간벌재 등 농·임산 부산물 등이기 때문에 대부분 지역에서 활용 가능해 화석에너지 자원

이 부족한 많은 국가들에 관심을 받고 있는 에너지이다(이진석, 2010). 따라서 한번 사용하면 재생이

불가능한 화석연료와 달리 바이오 에너지의 원료인 바이오매스는 재생성을 가지기 때문에 즉, 계속

자라는 생물유기체인 바이오매스를 사용하므로 자원의 고갈의 문제가 없어 희소성이 낮다. 또한 바이

오에너지는 관련 산업의 시스템이 한번 설치되면 시스템의 교체를 위한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유지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부분의 투자가 매우 활발한 에너지중 하나이므로 모방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러한 성격으로 국가주도형 발전보다는 시장원리를 확대시켜 개발 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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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바이오 에너지의 수정 VRIO모형 분석결과 

6. 종합 소견

이상의 논의에서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의 산업화에 있어서 보다 효율적인 공급방식에 대한 대응

방안을 VRIO 분석틀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Barney(1991)의 VRIO 분석틀에서 제시하고 있는 논의

에 기초하여 신재생에너지 관련 자원과 우리 환경에 적합한 자원조합을 결정짓고 나아가 활용가능성

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의 전략적 사고 및 의사결정을 살펴보았다. 위의 VRIO 분석을 통해 도출한 결

론은 <표 6>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먼저, 태양광에너지와 수력에너지, 바이오에너지는 안정적 에너지수급을 위한 영구적 에너지원이라

는 점에서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희소성이 낮고 모방가능성 역시 높기 때문에 민간발전소를 확

대하는 등의 시장원리확대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해양에너지와 풍력에너지 역시 안정적 에너지수급을 위한 영구적 에너지원이라는 점에서

가치를 지닌 자원이다. 하지만 희소성이 높고, 모방가능성이 낮다는 점에서 도입 초기의 국가주도형

발전전략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원의 조합과 활용에 있어 가장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조직측면에서 살펴보면, 신

재생에너지 개발의 공적 주체인 발전소들은 신재생에너지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중부, 남부, 서부, 남동, 동서발전소 및 한수원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개발 장려정책에 힘입어

발전소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은 물론이고 발전회사 역시 매우 적극적으로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참여하

였지만 각 발전사별로 차별성이 부족해 보인다(최옥, 2009: 35). 즉, 각 발전소마다 제시하고 있는 신

재생에너지 관련 자료들의 표현 단위나 구분 기준이 모호한가 하면, 발전소 간의 기술 개발, 사업 진

행 등이 조직적이지 못하여 중첩되는 등 비효율적 사업진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지리적 위치에 따라 나뉜 5개 발전소(중부, 남부, 서부, 남동, 동서발전소)와 수력, 원자력 개

발에 중점을 두고 있는 한국수력원자력은 각 발전소별 특징에 따라 특성화․차별화된 신재생에너지원

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남부발전소와 서부발전소의 경우, 바다와 근접하고 해양

에너지 중 조력에너지 개발에 적지라는 점에서 해양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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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중부발전의 경우 기존의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고 커다란 발전시설이 들어설 필요가 없는 바이

오에너지 개발에 중점을 둘 수 있을 것이며, 한국 동서발전의 경우 동해지역의 바람을 이용한 풍력에

너지를 특성화하는 전략을 꾸밀 수 있을 것이다.

<표 6> VRIO 분석결과

신재생에너지 V(가치) R(희소성) I(모방가능성) O(기업)

태양광에너지

Yes

영구적

에너지원

No

규모, 지역에

구애받지 않음

No

비용절감

잠재력

산업화 가능

No

동일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발전소 간의 

투자 구조가 

효율적이지 못하고 

중첩되고 있음

수력에너지

Yes

영구적

에너지원

No

풍부한

부존자원

No

최근

연구개발에

따른 비용절감

바이오에너지

Yes

영구적

에너지원

No

풍부한

부존자원

No

민간부문의

활발한 투자

해양에너지

Yes

영구적

에너지원

Yes

국내 생산 미비

Yes

초기설비투자의

높은 비용

풍력에너지

Yes

영구적

에너지원

Yes

까다로운

입지선정조건

Yes

초기설비투자의

높은 비용

Ⅴ. 결론 및 제언

신재생에너지의 시장확대 및 상용화를 위해 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 공급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

성하기 위한 정책수단(policy tools)을 수립하는 등 여러 노력을 펼치고 있다. 2003년 2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2003∼2012년) 이후 제3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2013년∼2030년)

을 수립하였다. 제3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은 신재생에너지 보급비중 확대라는 양적 목표와 함께,

신재생에너지의 신성장 동력산업화라는 질적 목표를 동시에 제시하였다(안지운, 2008: 21).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2011년 9월에 발생한 대규모 정

전사태와 최근 대표적인 중앙집권적 공급방식인 원전의 부품고장으로 인한 블랙아웃(black out), 정전

위기 발생은 우리에게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에 대한 새로운 접근의 필요성을 재고시켰다. 정부의 신

재생에너지 정책의 기본방향인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과 상용화를 달성하는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수요

환경 조성과 시장확대를 위한 민간투자유도 방식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의 시장화

및 상용화를 위해선 정부가 초기단계에서의 각종 보조금, 세금감면 등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지만, 수

요확대를 통한 시장형성, 지속성 추구는 민간기업의 노력도 함께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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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과 함께 신성장 동력으로서 신재생에너지를 산업화하기 위해서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아직 초기단계인 우리나라로서는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

여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효율적인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확대를 위해서는 국내 자원여

건과 추진주체인 발전소의 특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자원의 가치, 희소성, 모방가능성과 힘께

자원의 결합 및 활용가능성에 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조직의 여건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차별화된

전략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핵심 신재생에너지의 성장동력화 전략도출을 위해 Barney(1991; 1995)의 VRIO분석틀을

활용하였으며, 5가지 핵심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적용하였다. 단, 민간기업과는 다른 공공기관의 특성

을 고려하여 수정 VRIO 분석틀을 제시하였다. VRIO 분석틀은 기업이 갖는 자원의 가치, 희소성, 모

방가능성 및 조직구조를 진단함으로써 기업의 전략을 도출해 낼 수 있는 효과적 기업내부진단방법이

다(Barney, 1991).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태양광, 수력, 바이오 에너지의 경우에는 희소성이 낮고

모방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부주도 정책이 아닌 민간발전소를 확대하는 등의 시장원리 확대의 공급

방안이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따라서 태양광, 수력, 바이오 에너지 분야는 아직까지 정부지원

금에 의해 운영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해양, 풍력 에너지는 희소성이 높고, 모방가능성이 낮

다는 점에서 국가주도형 발전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았다. 정부지원도 중요하지만, 민간영역의 투자가

얼마나 확대되느냐에 따라서 해양, 풍력 에너지 분야의 발전을 예상할 수 있다.

결국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단기적 개발을

탈피하여 장기적인 전략을 가지고 새로운 공급방식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

기업의 위험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실용화 투자가 가능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차 예상되는

전력위기에 대비하여 현 상황 및 자연여건을 고려한 전략적 접근에서의 공급방식이 논의되어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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